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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국무총리, 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위로 차담회 가져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2일(금) 15:00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백남기

농민의 유족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.

* 참석 : 박경숙(백남기 농민 배우자), 백도라지(백남기 농민 장녀), 손영준

(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)

ㅇ 이날 행사는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(9.25)를 앞두고, 이 총리가

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유족들께서 겪은 슬픔과 고통을

위로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
□ 이 총리는 유족들에게 ‘정부가 응당 해야 될 일을 속도 내서 했어야

하는데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잘못된 것은 원칙에 입각해 바로

잡겠다’고 말했습니다.

ㅇ 유족(박경숙, 백도라지)께서는 이전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한

적이 없었는데 총리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한시름 놨다고 감사한

마음을 전했습니다.

ㅇ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잘못을 인정 해야지 문제가 청산되는 것

이라고 하면서 ‘저의 사과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며 실질적·실체적

행동이 따라야 한다’며 본인이 더 챙겨서 필요한 조치가 빨리

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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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에 앞서 이 총리는 9월 19일(화) 국무회의에서, 정부를 대표해

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및 국민들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으며,

ㅇ 검찰과 경찰에게 철저한 사건조사와 백서 발간, 불법행위에 대한

엄정한 사법절차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.

□ 한편,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

대회 참여 중 경찰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를 맞고 중태에 빠졌으며,

ㅇ 서울대병원에서 투병 중 2016년 9월 25일 사망(향년 70세)하셨습니다.


